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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18학년도 대입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6. 11. 30.)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는2018

학년도시행계획을즉각시정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교육부의대입전형개선방향인△특기자전형 논술

전형축소, △학생부위주전형의정상적운영, △수시에서수능최저학력기준완화에대한대

학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6기준으로 세분하여 2018학년도 시행 계획을 분석함.

▲ 그 결과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이 기준에 역행하는 항목이 많았음.

△제1기준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에서는 연세대 32.3%, 고려대 12.2%로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에 역행하고 있으며, 11개 대학은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

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미래부의 SW 중심대학 선정사업에 의해 SW특기자 전형(고

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이 신설됨.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의 여부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등특기자전형을실시하는 10개대학모두외부스펙혹은추가적인대학별고사

를 실시해 사교육을 유발 하고 있음.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2017학년도평균 26.3%에서 2017학년도 20.5%로 축소됨. 한국외

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수시대비 39.8%, 33.5%로 여전히 매우 높음. 고려대는 2018학년도 논술전형

폐지.(15개 중 13개 대학이 실시).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폐지하였는가’ 에서는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

개 대학이 폐지하였으나, 10개 대학은 강화, 3개 대학은 유지함.

△제5기준 ‘학생부종합전형에서교과중심의구술형면접미실시여부’에서는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

대, 이화여대가구술면접을실시해전형의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음.서울대구술고사는선행교육규제법위반.

△제6기준 ‘수시모집에서수능최저학력기준을적용하는모집인원비율’은2017학년도비율(42.2%)에서크

게달라지지않은 41.8%이고, 홍익대(92.0%), 고려대(83.5%), 이화여대(58.9%), 서강대(57.7%), 한국

외대(55.6%), 연세대(53.5%)가 높음.

▲ 교육부는 대입 수시 전형 개선 방향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전

형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한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경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을 철회 및 지원금을 삭감해야 함(연세

대 3.1, 이화여대 7.1, 고려대 16.63 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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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 공교육

의 비정상적인 운영, 과도한 사교육 유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형의 개선

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대입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

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지양,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 △학생부

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원칙이 대입전형 간소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

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에 이 원칙이 얼마나 반영되

었는지 분석하였고, 이번에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석 기준은 △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이하 특기자전형)의 비율과 운영방법, △논술전형의 비율과 수

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 실시

여부, △수시 수능 최저기준 적용 비율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제1기준: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이 제한적인가?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외부스펙 반영

금지, 대학별고사 미실시 여부)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이 낮은가?

․제4기준: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

․제5기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을 미실시하는가?

․제6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이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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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준인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에서는 15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특기자 전형

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수시전형 모집정원의 5%

이내)하려는 노력을 보임. 하지만 연세대는 특기자 모집인원 비율이 수시대비 32.3%

에 달했고, 고려대(12.2%)로 비율이 높았음.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을 비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7학년

도 평균 6.6%에서 2018학년도 5.5%로 1.1%p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국대, 서울대, 서울시립

대, 중앙대, 홍익대 등 5개교는 2018학년도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서강대도 기존의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가 추진하는 SW 중심대학 선

정 사업에 의해 SW특기자전형을 신설해 특기자 전형을 전면 폐지 수준에는 못 미쳤습니

다.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4개교도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모집인원을 축

소했습니다. 하지만 특기자전형을 운영하지 않던 성균관대가 SW 특기자 전형을 신설했습

니다. 이 밖에 동국대, 한양대도 SW 특기자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

학은 연세대였습니다. 연세대는 2018학년도에 수시모집 대비 32.3%(845명)을 특기자전형으

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전년도에 비해 6.6%p 감소했지만 선발 비율이

12.2%(425명)로 여전히 높습니다. 뒤를 이어 한국외대가 7.7%, 이화여대가 7.0%의 학생을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

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정상화에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므로 해당 대

학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표1] 수시모집 전체에서 특기자 전형(어학, 수학/과학, SW) 모집인원 및 비율(2017～2018)

※ 음영 표시한 학교는 모집비율이 높은 학교

대학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수시 전체정원

2017(비율%) 2018(비율%) 증감(%p)

연세대 877/2,604(33.7) 845/2,614(32.3) 1.4↓

고려대 571/3,040(18.8) 425/3,472(12.2) 6.6↓

한국외대 100/1,122(8.9) 87/1,132(7.7) 1.2↓

이화여대 177/2,123(8.3) 163/2,339(7.0) 1.3↓
한양대 97/2,172(4.5) 95/2,191(4.3) 0.2↓
숙명여대 62/1,322(4.7) 61/1,461(4.2) 0.5↓
서강대 119/1,161(10.2) 41/1,292(3.2) 7.0↓
성균관대 0/2,701(0) 60/2,854(2.1) 2.1↑
동국대 63/1,779(3.5) 43/2,098(2.0) 1.5↓
경희대 70/3,688(1.9) 40/3,704(1.1) 0.8↓
건국대 0/1,829(0) 0/2,001(0) -
서울대 0/2,526(0) 0/2,615(0) -

서울시립대 0/1,000(0) 0/1,137(0) -
중앙대 0/3,466(0) 0/3,450(0) -
홍익대 0/1,745(0) 0/1,628(0) -

계 2,136/32,278(6.6) 1,860/33,988(5.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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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심층면접/에세이고사 등의 미실시로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에서는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10개 대학 모두 외부스펙 요

구 및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여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음.

주요 15개 대학이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밝힌 특기자전형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어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8개 대학 중 한양대를 제외한 7개 대학이 공인어학성적 등의 외부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대학 모두가 영어 면접, 영어 에세이고사 등 추가적인 대학별고

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부가 추진하는 SW 중심대학 선정사업에 선정

된 대학들 중 다수가 SW 특기자 전형의 신설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이들 대

학이 정보 올림피아드대회 등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경시대회 수상실적 및 실기고사와 같은 학

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외부 스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기자전형에

서 요구하는 외부스펙과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특기자전형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교육부도 2013년 9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준비해 온 고1～2 학생의 신뢰보장 차원에서’ 이 전형의 제한적 운영을 대학들에게 권고하

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전형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2018학년도에 특기자전형을 실

시하는 10개 대학 모두가 2017학년도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외부스펙을 요구하거나 추가적

인 대학별고사 실시 계획을 밝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표2] 특기자 전형 반영 요소

대학 분류
2017 2018
반영요소 반영요소

경희대 국제 활동자료, 특기재평가(영어면접) 활동자료, 특기재평가(영어면접)

고려대
국제 활동증빙서류, 면접 활동증빙서류, 면접및에세이(국제학부)
과학 활동증빙서류, 면접 활동증빙서류, 면접
SW 활동증빙서류, 면접

동국대
어학 공인어학성적, 외국어에세이고사 공인어학성적, 외국어에세이고사
SW 실기고사(수학, 프로그래밍, 알고리즘개발관련)

서강대
어학 활동보충자료, 면접(일부영어)

전형폐지
수/과학 활동보충자료, 면접
SW 활동자료, 면접

성균관대 SW 활동증빙자료
숙명여대 어학 활동증빙자료, 공인어학성적, 외국어면접 활동증빙자료, 공인어학성적, 영어면접

연세대

인문 관련교과내신, 면접(교과지식) 관련교과내신, 면접(교과지식)
사회 관련교과내신, 면접(교과지식) 관련교과내신, 면접(교과지식)
과학 관련교과내신, 면접(교과지식) 관련교과내신, 면접(교과지식)
국제 영어면접 영어면접

이화여대 어학, 국제 활동보고서, 면접(영어포함) 활동보고서, 면접
한국외대 어학 활동자료, 면접(외국어포함) 활동자료, 면접

한양대
국제 외국어에세이/외국어면접 외국어에세이/외국어면접
SW 활동소개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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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준인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실시할 계획이며,

2017학년도 평균 26.3%에서 2018학년도 20.5%로 축소됨. 한국외대와 성균관대

는 각각 수시 대비 39.8%, 33.5%로 여전히 높음.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해당 전

형을 폐지해 긍정적.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주요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1/5(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

20.5%) 이상을 논술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한국외대(39.8%)와

성균관대(33.5%)는 수시모집의 1/3이상을 논술로 선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나마 고

려대가 2018학년도에 논술전형을 폐지한 것은 긍정적인 행보로 판단됩니다.

논술은 수험생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한 전형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인정해 교육

부도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 것인데 특기자전형을 많은 대학에서 축소, 폐지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논술전형은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은 논술전형 역시 모집

요강 확정 단계에서 모집 비율을 현저히 낮춰 입시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표3] 수시모집 전체에서 논술의 모집인원 및 비율(2017~2018학년도)

※ 음영 표시한 학교는 모집비율이 높은 학교

대학
논술정원/수시 전체 정원

2017(비율%) 2018(비율%) 증감

한국외대 450/1,122(40.1) 450/1,132(39.8) 0.3↓

성균관대 1,154/2,701(42.7) 957/2,854(33.5) 9.2↓

서강대 364/1,161(31.4) 355/1,292(27.5) 3.9↓

중앙대 916/3,466(26.4) 916/3,450(26.6) 0.2↑

연세대 683/2,604(26.2) 683/2,614(26.1) 0.1↓

홍익대 496/1,745(28.4) 396/1,628(24.3) 4.1↓

건국대 484/1,829(26.5) 484/2,001(24.2) 2.3↓

이화여대 555/2,123(26.1) 545/2,339(23.3) 2.8↓

동국대 489/1,779(27.5) 474/2,098(22.6) 4.9↓

경희대 920/3,688(24.9) 820/3,704(22.1) 2.8↓

숙명여대 337/1,322(25.5) 321/1,461(22.0) 3.5↓

한양대 421/2,172(19.4) 399/2,191(18.2) 1.2↓

서울시립대 188/1,000(18.8) 168/1,137(14.8) 4.0↓

고려대 1,040/3,040(34.2) 0/3,472(0) 34.2↓

서울대 0/2,526(0) 0/2,615(0) -

계 8,497/32,278(26.3) 6,968/33,988(20.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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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에서는 2017학년도와

동일하게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 나머지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강화, 3개 대학은 유지함.

2018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대학은 201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곳입니다. 서울대는 논술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전형

을 폐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대학의 경우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①각 이내를 사용하다

가 등급 합 혹은 평균을 사용한 경우(예 : 2개 영역 각 이내 → 2개 영역 합 4이내), ②등급이

하향 조정 된 경우, ③반영 영역을 추가한 경우(예 :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 합 3이내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2중 1택) 2개 영역 합 3이내, 혹은 국, 수, 영, 과탐 중 3개 1등급 →

국, 수, 과탐 중 3개 등급합 4, 영어 1등급), ④ 탐구영역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다가 상위 점수

1과목을 반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완화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를 강화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7개 대학(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경희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홍익대)이 강화했고, 3개 대학(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 2017학년도 기준을 유지

할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표4]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 추이

대학 모집계열
2018

판정 근거
종합
판정

건국대 전 계열 폐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폐지

경희대

인문 유지

유지
인문(한의예) 유지
자연(의학 제외) 유지
의, 한의(자연), 치의 유지

체능 유지

동국대
인문/영화영상 강화 영역 추가, 등급 상향

강화경행/경영 강화 영역 추가, 등급 상향
자연 강화 영역 추가, 등급 상향

서강대
인문/사회 강화 영역 추가, 등급 상향

강화
자연 강화 영역 추가, 등급 상향

서울시립대 전 계열 폐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폐지

성균관대

인문 강화 영역 추가

강화
자연 강화 영역 추가

글로벌, 글로벌경제, 글로벌경영 강화 영역 추가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바이오 강화 영역 추가

의예 강화 영역 추가

숙명여대
인문 강화 영역 추가

강화
자연 강화 영역 추가

연세대
인문/사회 강화 영역 추가

강화자연 강화 영역 추가
의예/치의예 강화 영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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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준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의 미실시 여부’에서는 5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이 구술면접을 실시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

학생부위주 전형의 취지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의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기소개

서를 바탕으로 지원한 대학의 전공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운영

되어야 합니다. 주요 15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전형을 운영하는데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와 면접, 혹은 서류 100%로 학생

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면접 과정에서 전공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이 실시된다는 것

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의무화된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술면접 문항과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2018학년도 시행계획을 견주어 살펴본 결과 5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교과 중심

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하라는 면접과 관련된 교육부 대입제도안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라는 명칭으로 교과 지식을 묻는 학업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교육걱정이 2016학년도 구술고사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를 분석한 결과 ‘선행교육 규제법’에 위배되는 대학 과정의 문제 출제가 심각했습니다.

이화여대

인문 유지

유지
자연 유지
의예 유지
융합 유지
스크랜튼 유지

중앙대

인문 강화 등급상향

강화
의예 강화 영역추가

자연(서울) 강화 영역추가
자연(안성) 강화 등급상향

한국외대
L&D 유지

유지
나머지 전 단위 유지

한양대 전 계열 폐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폐지

홍익대
인문/예술 강화 영역추가

강화
자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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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학생부종합전형 반영요소(2018학년도)

대학 전형명 반영요소
구술고사여부

시행계획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

건국대
KU자기추천 서류 + 면접 × ×

KU학교추천 교과 + 서류 × ×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서류 + 면접 × △

고려대
일반전형 서류 + 면접 △

○
고교추천Ⅱ 서류 + 면접 △

동국대
DoDream 서류 + 면접 × ×

학교장추천 서류 × ×

서강대
학생부종합(일반)

서류 × ×
학생부종합(자기주도)

서울대
일반전형 서류 + 면접및구술고사 ○ ○

지역균형선발전형 서류 + 면접 × ×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 면접 △ ○

성균관대
성균인재 서류 × ×

글로벌인재 서류 × ×

숙명여대 숙명인재 서류 + 면접 △ ×

연세대 학교활동우수자 서류 + 면접 △ ○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서류 + 면접 △ ○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서류(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 면접(개별) △ ×

탐구형인재 서류 + 면접 △ ×

한국외대 학생부종합 서류 + 면접 △ △

한양대 학생부종합(일반) 서류 × ×

홍익대 학생부종합 교과 +　서류 × ×

*시행계획에 교과지식과 관계없는 면접을 명시하면(예:서류진위여부확인 및 인성평가, 인성면접, 서류 내용

기반 면접 등) ×, 면접 유형이 기재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예: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평가 등)는

△, 교과지식을 포함한다는 기술이 있으면 ○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온 각 대학의 면접 문항 중 교과 지식을 묻는 문제인 경우는 ○, 교과 지식

을 물었는지 논란이 되는 경우는 △,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경우는 ×임.

■ 제6기준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에서는 2017학

년도 비율(42.2%)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41.8%이고, 홍익대(92.0%), 고려대

(83.5%), 이화여대(58.9%), 서강대(57.7%), 한국외대(55.6%), 연세대(53.5%)가 높음.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 평균 42.2%였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41.8%로 2017학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습니

다. 각 대학별로 살펴보면 대학별로 편차가 큽니다.

먼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 대학은 건국대와 한양대입

니다. 연세대와 숙명여대가 7%p 이상의 모집인원 감소를 보였지만 두 대학은 5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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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전히 비율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비율이 증가한 대학이 6곳이나 되어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등은 2017학년도에 비해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학년도에 76%였던 고려대

는 2018학년도 83.5%로 7.5%p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에 17%로 수능최저학력기

준을 폐지한 대학 외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던 서울시립대가 26.1%로 9.1%p가 증가해

수험생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청사진처럼 수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것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 중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양대와

건국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여타의 대학들은 2018학년도 시행계획 수정을 통한 과감

한 개선을 당부합니다.

[표6]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2017~2018)

대학
2017 2018 증감

인원/정원(비율%) 인원/정원(비율%) 인원/정원(비율%)

홍익대 1,606/1,745(92.0) 1,498/1,628(92.0) -

고려대 2,310/3,040(76.0) 2,898/3,472(83.5) 7.5↑

이화여대 1,293/2,123(60.9) 1,377/2,339(58.9) 2.0↓

서강대 671/1,161(57.8) 746/1,292(57.7) 0.1↓

한국외대 639/1,122(57.0) 629/1,132(55.6) 1.4↓

연세대 1,594/2,604(61.2) 1,399/2,614(53.5) 7.7↓

중앙대 1,435/3,474(41.3) 1,444/3,450(41.9) 0.6↑

성균관대 1,031/2,701(38.2) 1,190/2,854(41.7) 3.5↑

숙명여대 623/1,322(47.1) 584/1,461(40.0) 7.1↓

서울대 827/2,526(32.7) 844/2,615(32.3) 0.4↓

서울시립대 170/1,000(17.0) 297/1,137(26.1) 9.1↑

동국대 489/1,779(27.5) 474/2,098(22.6) 4.9↓

경희대 920/3,688(24.9) 820/3,704(22.1) 2.8↓

건국대 0/1,829(0) 0/2,001 -

한양대 0/2,172(0) 0/2,191 -

계 13,608/32,278(42.2) 14,200/33,988(41.8) 0.4↓

※ 음영 학교는 비율이 높은 학교

■ ‘학생부위주전형 비율’과 관련해서는 주요 15개 대학 평균 48.8%(전체정원 대비)

를 선발하고 있으며, 서울대(78.8%), 고려대(73.8%)의 전형운영 비율이 7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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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을 고려할 때 외형상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한 것으

로 보임. 하지만 준비 부담, 공정성 등 전형 자체의 문제와 대학의 전형 취지 왜

곡 운영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함.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비율 평균은 48.8%로 정원의 절반가량을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7학년도 42.7%보다 6.1%p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수시모집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주요 대학이 운영하는 전형의 대세가 학생부 위주임을 시

사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대입 간소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대학 중 다수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높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과활동의 요소인 소논문 및 R&E, 각종 교내대회 및 인

증시험 등도 준비 부담 및 학부모와 사교육 등 외부환경의 개입이 가능해 공정하지 않다는 평

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수시모집 10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서울대는 일반전형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과도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

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준비 부담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된 소논문 및 R&E, 각종 교내대회와 관련해서도 대학 측은 평

가의 주요 항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서를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요 항

목이 아니더라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신호가 없으면 대입 경쟁이 강한 현실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학 특기자전형에서

다수 대학이 ‘공인어학성적 미반영’을 확정한 것처럼 비교과 영역의 문제요소(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에 대한 미반영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해당 요소들을 미반영 할 것을 대입제도안으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표7] 입학정원에서 학생부위주(종합, 교과) 전형의 모집인원 및 비율(2017~2018학년도)

대학
학생부위주 전형 정원/입학정원 증감

2017(비율%) 2018(비율%) 계

서울대 2,526/3,273(77.2) 2,615/3,318(78.8) 1.6↑

고려대 1,374/3,829(35.9) 3,012/4,084(73.8) 37.9↑

서울시립대 812/1,806(45.0) 969/1,809(53.6) 8.6↑

서강대 653/1,704(38.3) 896/1,706(52.5) 14.2↑

동국대 1,154/2,948(39.1) 1,472/2,943(50.0) 10.9↑

성균관대 1,450/3,553(40.8) 1,740/3,553(49.0) 8.2↑

경희대 2,345/4,895(47.9) 2,504/5,234(47.8) 0.1↓

홍익대 1,249/2,905(43.0) 1,232/2,698(45.7) 2.7↑

한양대 1,531/3,131(48.9) 1,419/3,136(45.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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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정원은 정원 외 포함(건국대의 경우 7월 실시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은 포함하지 않음.)

■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각

각 3.1, 7.1, 16.63 억원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2018학년도 이들 대학

의 입학전형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여 이들 대학의 지원

금을 회수하여야 함.

교육부는 2014년부터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을 대학들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60개 대학에 최소 2억에서

최대 20억까지 총 419억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연세대는 3.1, 이화여대는

7.1, 고려대는 16.6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의 경우 대입 간소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견인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한 예산의 철회

및 삭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지원 사업의 평가지표가 계획 위주이

며 모집 비율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전형의 질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평가지표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연세대는 주요 대학 중 2018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이 32.3%로 가장 높고 논술전형

을 합하면 58.4%를 대입 간소화 방안에 역행하는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도 53.5%입니다. 이화여대도 2018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비율

이 7%로 15개 대학 중 네 번째로 높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도 58.9%로 주요

대학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논술전형을 폐지해 긍정적 행보를 보

였지만 여전히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이 12.2%,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

집 비율이 83.5%로 주요 대학 중 두 번째로 높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고

려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건국대 1,295/3,268(39.6) 1,467/3,301(44.4) 4.8↑

이화여대 1,115/3,008(37.1) 1,365/3,189(42.8) 5.7↑

중앙대 2,192/4,870(45.0) 2,095/4,966(42.2) 2.8↓

숙명여대 814/2,373(34.3) 947/2,427(39.0) 4.7↑

한국외대 572/1,676(34.1) 557/1,766(31.5) 2.6↓

연세대 943/3,707(25.4) 1,008/3,630(27.8) 2.4↑

계 20,025/46,946(42.7) 23,298/47,760(48.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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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현 정부 대표 교육공약인 “대입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2018

학년도 대입제도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2018학년도 입학전

형 시행계획을 모집요강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십시오.

2. 대학들은 ‘2018학년도 대입제도안’에 따라서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특기자전

형의 축소 및 폐지, 논술전형의 대폭 축소, 수시모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능 최

저학력 기준 반영 비율의 완화로 전면 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논술전형 취지와 맞지 않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학생부종합전형에

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실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요구, 비교과 영역 요소

중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 시험’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대입제

도안으로 확정하십시오.

4. 교육부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대입 간소

화 정책에 역행하는 전형 운영 및 계획을 밝힌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예산

지원을 철회하십시오. 또한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는 대학의 전형 운영을

질적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지표를 대폭 수정하십시오.

2016. 11.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


